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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바이오연료 교역 협력 강화
원료 자트로파 교역기준 완화 협의 … EU 평지씨 생산농부에게 편향적

미국과 유럽연합(EU)이 11월 초 바이오연료 교역 기준 마련을 위한 양자간 협정 체결을 통해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EU간 신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노력의 첫 산물이 될 협정은 11월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EU-미국 대

서양 경제위원회 첫 회의에서 공표될 예정이다.

양자간 바이오연료 협정은 바이오연료 원료인 자트로파 교역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룰 것으로 전

해졌다.

EU는 2010년까지 항공연료를 제외하고 전체 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연료의 5.75%를 바이오연료로 충당하며, 

2020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국은 현재 EU의 바이오연료 관련정책이 독일의 평지씨 생산 농부들에게 우호적인 편향적 정책이라고 보

고 있다.

또 EU 역시 현재 미국이 생산하는 바이오연료 일종인 B99(대두 바이오연료 99%와 미네럴디젤 1%로 구성)

에 대해 배럴당 1달러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4월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도로 성사된 EU-미국 경제위원회는 지적재산권 분

야로부터 회계와 금융시장에 이르기까지 양권역간 포괄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과 장애물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C. 보이든 그레이 EU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과 EU의 경제적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상호간 조정을 거쳐야 

할 많은 상이점이 존재한다”며 “중국 및 신흥경제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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